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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지은이 권재원

펴낸곳 북트리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와 사회의 원칙이 어떤 논쟁을 거쳐 만들어졌

는지 보여주는 법·역사 교양서다. 정의의 이정표가 된 판결부터 권력의 흉

기가 된 재판까지, 세계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17건의 사건과 재판을 살펴

본다. 흑인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드레드 스콧 판결, 스탈린 체제

에서 유전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가 이념적 탄압을 받은 바빌로프 재판, 언

론 자유의 기준을 세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등을 다루며 시대와 국경

을 넘나든다. 스마트폰 디자인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법정 공방이나 정치 

풍자 문화의 토대를 놓은 허슬러 대 폴웰 재판처럼 오늘날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사건들도 함께 소개한다.

33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사회 교사인 지은이는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건의 배경과 재판 과정, 인물들의 갈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다. 각 부 말미에는 본문에서 다룬 법적 쟁점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는 ‘스

크린 속 법정’ 코너를 실어 이해를 돕는다. 번외편에서는 사코와 반제티 사

건을 통해 ‘사법살인’이라는 법정의 어두운 면도 들여다본다. 재판을 통해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이해하고, 토론과 논술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고 싶

은 청소년에게 추천한다.

역사를 바꾼 세기의 재판들

행복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다. 인생의 목표가 되

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

이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

지를 둘러싼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 책은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질문

에서 출발해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 철학 입문서다. 

10대 청소년 제이와 시현이가 상담 선생님과 문답을 나누며 이데아론, 영혼 

삼분설, 선의지, 도덕법칙, 정언 명령 등의 개념을 알아가는 형식으로 꾸려

졌다. ‘길고양이는 행복할까?’ ‘좋아하는 일만 하면 행복해질까?’ ‘나쁜 짓을 

하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처럼 일상에서 떠올릴 만한 질문과 사례를 통해 

어려운 철학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플라톤은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조화롭게 이끌 때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다

고 보았다. 칸트는 행복 자체보다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도덕적 실천을 중시

했다. 이 책은 두 철학자의 관점을 견주어 보며 행복과 도덕적인 삶의 관계

를 생각하게 한다. 행복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탐구하고 싶은 청소년

에게 추천한다.

<행복 쫌 아는 10대>

지은이 서정욱

펴낸곳 풀빛

플라톤과 칸트가 알려주는 행복


